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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박지혁 기자 = SK이노베이션과 SK E&S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산 100조원, 매출 88조

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.

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, 참석주주의

85.75%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.

이번 합병 건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, 발행 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. 

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SK이노베이션의 최대주주인 SK㈜를 비롯해 대다수 주주가 찬성했다. 특히 글로벌

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이번 합병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95%가 합병 찬성을 택한 것으로

알려졌다.

이날 임시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. 아시아·태평양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 에

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.

지난해 매출을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 77조2885억원으로 SK E&S(11조1672억원)의 7배 수준이다. 하지만 영업이익은 양



사 차이가 크지 않다. SK이노베이션이 1조9039억원, SK E&S가 1조3317억원 정도다.

이번 합병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, 에너지·화학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, 전기차 시장 캐즘(일시적 수요 둔화) 등 급변하는 외

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.

향후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, 배터리사업에 더해 SK E&S의 액화천연가스(LNG),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결합돼 에너지 포

트폴리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

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요구에 대응한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(Energy Solution Package)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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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합병으로 안정적인 재무 및 손익 구조 구축도 가능해진다. 

LNG와 전력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SK E&S와 합병을 통해 회사 수익의 안정성이 높아지고, 큰 폭 상승된 합병회사의

수익력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.

특히 2021년 출범 이후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경우, 원소재 확보 경쟁력 및 사업 지속가

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
SK이노베이션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만 2030년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(EBITDA) 2조20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며, 전

체 EBITDA는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“회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될 이번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

력을 할 예정”이라며 ”더불어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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